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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토의정서 대응 의견수렴 “막차”
기후변화 국제세미나 개최 … 2005년 발효 앞두고 의무부담 제기 전망

외교통상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으로 10월27-28일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기후변화 관련 전문

가 국제세미나 및 민관포럼을 개최한다.

기후변화 국제세미나 및 민관포럼은 최근 교토의정서의 협상 동향을 알리고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를 초대

해 교토의정서 체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.

10월27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, 국제에너지기구(IEA) 등 국제기구 전문가와 미국, 유럽연합(EU), 

중국, 말레이지아 등 선진국, 개발도상국 협상대표들이 교토의정서 이후 체제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각국의 입장

을 발표하고, 10월28일에는 국내 관련부처, 연구기관, 학계, 재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한국

의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한다.

교토의정서는 최근 러시아 행정부가 비준안을 의회에 상정함으로써 2005년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

고 있다.

한국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제1차 공약기간(2008-2012년)에는 온실가스 저감의무를 갖지는 않지만 2005년

부터 시작될 선진국의 제2차 공약기간(2013-2017년) 온실가스 저감의무 부담 협상과정에서는 OECD 국가이자 

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의무부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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